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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노틀담 진출 100주년 맞이를 시작하며 

 

2022 년 6 월 7 일은 중요한 감사의 축제를 시작한 날입니다. 바로 브라질 내 노틀담 수녀회 현존 100 주년 

기념입니다. “기쁜 소식의 자취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모토에 비추어 모든 노틀담 단위체들이, 1923년 

6월 7일에 시작한 사도직 경축에 함께 했는데, 이 날은 열 명의 선교사 수녀들이 독일에서 브라질에 도착했던 

날입니다.  

100 주년 위원회가 2021 년에 조성되었으며 두 브라질 관구 회원들이 이에 속해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단위체에서 백주년 경축에 대한 제안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노틀담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와 양관구 소속 기관의 기타 사도직 장소에 발송되어 수녀들, 협력자들, 직원, 교사, 학생들도 이 엄청난 

행사의 초읽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카운트다운은 두 관구 모두 특별한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초창기 수녀들의 도착에 대한 

의미심장한 상징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100주년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노래가 커다란 열정과 기쁨으로 

불리어 졌습니다.   

개회식 중에는 다가올 해에 계획된 주요 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전국 청년 모임과 전국 

교육자 회의와 함께 브라질에서의 노틀담 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하는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두 번의 

순례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의 기원으로 떠나는 순례와 브라질 상 파울로의 아파레시다 성지로 

떠나는 순례입니다.     

브라질 노틀담 현존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읽도록 우리 거대한 노틀담 가족을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좋으시고 사랑이 담긴 손길의 현존을 특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우데테 마리아 잠보닌 수녀의 말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 속했었고 현재 속해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중요한 시간을 경축합시다. 


